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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AUKUS를 계기로 본 동남아의 전략 상황 인식과  

한국의 동남아 정책’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목)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AUKUS를 계기로 본 동남아의 전

략 상황 인식과 한국의 동남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오커스(AUKUS) 결성으로 드러난 미

국, 호주 등 지역 국가의 전략에 대한 동남아의 인식을 해석하고 있다. 동남아 입장에서 AUKUS는 고립

된 사건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4자 안보 협력인 쿼드(Quad)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국의 전략과 여

기에 동참한 호주의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AUKUS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명확

해진 미국과 호주의 지역 전략, 그에 따른 지역 전략 상황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동남아 국

가의 우려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의 AUKUS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드러났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들이 기대를 걸었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은 동남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능력 있는 몇몇 국가만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전략을 구상했고, 

이 전략은 AUKUS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한편, 미국이 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지원하기

로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불편했던 호주와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지원한 호주 핵잠수함이 동남아 국가들의 영해인 남중국해를 누비는 것을, 동남아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 상황은 동남아 국가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전략 환경이 아니며, 특히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AUKUS에 대한 반응, 나아가 미국, 호주 등의 전략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아세안을 대

상으로 한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과 미국 및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협력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아세안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독특한 매력, 즉 미-중 사이 균형감을 유지하고 한국

이 아세안에는 숨은 전략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잘 살려나가는 신남방정책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 협력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사이버 안보나 불법어업 관련 대

응을 중심으로 한 해양 협력 등에서 선제적으로 협력을 주도해 미국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모두 환영 받

을 수 있는 위치와 정책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재현 박사는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

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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